
 

국민성으로 똘똘 뭉친 나라, 베트남. 매년 높은 GDP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고속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이지만, 

35년 전만해도 이 곳은 참혹한 현장이었다. 베트남 전쟁과 잦은 국경 분쟁으로 이 땅엔 상처와 아픔의 얼룩이 

스며들었고, 비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떨까? 그 땅에 총알이 아닌 씨앗을 뿌리기 위

해 나가있는 5명의 한국인 청년을 만나보았다.  

 

Q.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 드릴게요. 

A. 라온아띠 4기 김은빈, 나하나, 이나연, 정진 그리고 최정훈입니다. 

 

Q. 9월 한 달 동안은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A. 주로 베트남 호치민에 있는 YMCA 건물에서 베트남어 공부를 했습니다. 건물 2층에는 집이 가난해서 학

교에 못 가고,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 멀리 떨어져 하루 종일 앉아 재봉질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

들과 친하게 되어 베트남어 실전 연습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Q. YMCA에서 일하는 친구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주세요. 

A. 재봉질을 하며 받은 수입으로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아이들이 대부분

이예요.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한창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러 다닐 나이죠. 15명 안

팎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 ‚짬‛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 YMCA에 왔을 때부터 관심을 가져준 

친구인데 하루는 많이 우울해 보여서 왜 우울하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나이는 18살. 

그리고 이 곳에 온지 3년. 스무 살이 넘은 저희도 한국을 떠나와서 집에 대한 향수가 진한데, 기약 없이 재봉

틀 앞에 앉아 일을 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마음이 저려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다시

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Q. 처음 베트남에 와서, 생각지도 못하게 물갈이를 했다던데? 

A. 네, (아마) 느억미아(Nuoc Mia)라는 사탕수수물을 먹고 탈이나서 2명의 단원이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이라서 택시를 타고 근처의 큰 병원으로 갔어요. 의료비가 걱정이 되어 처음에는 베트남 현지 병원으

로 갔었는데 한국에서 보던 병원에 비해 의료 시설이나 장비들이 많이 낙후되어서 놀랬었습니다. 그 이후 옆

에 있는 외국인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았구요. 나중에 진료비를 내고 집에 와보니, 병원비가 YMCA에서 일

하는 아이들의 한 달 월급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분이 참 묘했어요. 호치민의 놀라운 경제성장과 곳곳에 보이

는 예쁜 집들을 보면서 화려한 이면을 보다가,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한 달에 10만원 남짓 월급을 받으며 일

하는 아이들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Q. YMCA 노동자들과 정말 깊고 진한 인연을 만들고 있는 것 같네요. 그에 느끼는 바가 참 많았을 것 같은

데요? 

A. YMCA 노동자들이 저희가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조건 없이 잘해주시고 반겨주시고 선물도 주셨습니다. 사

랑을 오랜만에 정말 듬뿍 받았던 것 같아요. 노동자들 중에 ‚화‛라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저희들의 

매니저라고 할 정도로 저희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거든요. 시장에서 예쁜 머리끈도 사다 주시고, ‘씨에스타’

라는 낮잠 시간에 같이 옆에 붙어 잘 정도로 친해졌어요. 쾌활한 목소리로 ‘안녕~’을 외치시면서 늘 저희

를 반겨주기도 하세요. 처음에는 잘 해주는 것을 떠나서 정말 무조건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게 익숙하지 않았

어요. 처음에는 뭔가를 원하는 게 있나? 라고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끊임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느끼면서 앞서 생각했던 것에 대해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그 때

로 돌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정말 마음껏 즐기고 친해지는 것이죠.  

 

Q. 그들과 소통을 하려면 언어장벽이 많이 느꼈을텐데요? 

A. 지금도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처음에 비해 이제는 제법 베트남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려운 부

분이 많이 없어졌어요. 앞으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화를 유창하게 하고 싶구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화’

아주머니께서 저희의 점심과 저녁식사를 책임져주시는데 처음에는 적당한 거절의 말을 몰라서 무리를 하면서 



까지 과식을 했었어요. 그 외에도 언어로 인해 사소한 오해들이 있기도 했었죠. 원래 하고 싶었던 감정들이 베

트남어로 표현할 때에는 언어의 한계 때문에 매우 단순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구요. 왠지 진심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루는 밥을 먹으며 ‚맛있다‛라는 단어 하나 만을 외치니

까 ‘화’아주머니께서 오히려 의아해 하시는 거예요. 왜 ‘맛있다’라고만 하냐구요.  

 

Q.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느끼는 바가 많았을 텐데? 

A.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에 비해 불편한 점은 있었어요. 자동차도 못 타고 지하철도 없고 에어콘도 덜 쓰려 

노력하고 엘리베이터도 없고….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더라구요. 이 곳에도 사람이 사는 똑같은 세상의 모습일 

뿐 이예요. 물질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할지는 모르나, 절대 불행하다거나 아쉬운 법이 없죠. 오히려 한국에서 

많이 누리고 살았던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것

들에 대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생활을 풍부한 마음보다도 물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

는 것이 아닌지 말이에요.  

 

Q.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면요? 

A. 베트남에서 저희들은 자전거를 타고 생활을 하는데, 자전거 타면서 서로 속도를 맞추어 가다보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속도를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 ‘함께’ 산다는 의미가 아닐까? 

혼자 느리게, 혹은 혼자 빠르게 가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각자의 시간에 맞추어 가는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